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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올해는 어린이해방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어린이
날 101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방정환 선생
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인격체인 어린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어린이
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3년 5월 1일에는 어린이들을 과거의 낡은 윤리적 압박과 경제적 압
박 등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소
년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전세계에서 최초로 어
린이해방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뒤 어린이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어린이해방선언은 1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100년 전의 선언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들이 올바로 해
방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보고서를 보면  
2021년 자살로 사망한 0~17세 어린이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나
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6년 전인 2015년
(1.4명)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특히 12~14세의 자살률은 2020년 3.2명
에서 2021년 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아동학대 피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
다. 2020년(401.6명)보다 100명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26위로 나타났
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출산율을 높
이려고 했지만 지난해의 국내 출산율은 최저 수준인 0.78로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
다. 

이런 지표들은 모두 어린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사
회 자체의 유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국회, 교육청, 교육단체, 교사양성기관, 
어린이문화단체들은 최근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어린이해방을 위해 그동안 어른들의 부족한 노력을 반성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린이해방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같이 노
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
을 기념하면서 5월을 앞두고 올바른 어린이해방을 위해 교육관련 단체와 
기관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아래 내용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첫째,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줍시
다. 어린이에게 존대를 하며,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시민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둘째, 가난해서 굶거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든 학대
나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같이 노
력합시다. 

셋째,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즐겁게 놀며, 밝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올바른 교육
제도와 성장환경을 같이 만들어갑시다.  

넷째, 우리 어린이들이 깨끗한 지구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합시다. 
통일된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어
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에 나섭시다.



우리 ‘공동행동’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
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이들을 윤리적 압박, 경제적 압박, 그 외 
각종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1923년의 선언을 기억하고 되새기면
서, 나아가 앞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더욱 인간답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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